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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중구 답동성당 등 131개 문화재 보수·정비

- 총사업비 121억원 확보,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및 방재시스템 

구축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0억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21억원을 

확보해 131개 인천시 소재 문화재를 보수·정비를 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에는 총 281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, 특히 2000년에는 

강화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. 

[인천광역시 문화재 현황] 

소관기관 유․무형
합계 국가 문화재 시 문화재 합계 무형류 유형류
281 80 201 281 35 246

 [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제공(2023.2.기준)]

올해 주요 정비사업으로는 ▲국가지정문화재 중구 답동성당 등 22개소 

보수 54억 원 ▲시지정문화재 남동구 논현포대 등 24개소 정비 30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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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▲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 28억 원 ▲ 기타 

문화재 방충방염 및 문화재 이정표 정비 사업 9억 원 등이 있다.

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131개소 문화재는 군·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

문화재로서, 보수·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문화재를 

우선해 선정했다. 

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지원 보조금을 교부하고, 상반기 중으로 문화

재 보수 등에 필요한 문화재 심의 및 문화재 설계 승인 등 사전행정

절차를 완료한 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

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“문화재도 인간의 생애주기처럼 관리해야 

장수 할 수 있다”며, “문화재의 보수·정비가 매해 증가함에 따라 

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문화재청

과 군·구 협업을 통해 관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”

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로부터 문화재 화재

예방을 위해 안전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체계도 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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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인천답동성당 전경>

※ 출처: 문화재청 홈페이지


